
삼성코닝, 나노재료사업 집중육성
ITO 나노파우더 생산 돌입 … 5년간 1000억원 수입대체 기대

삼성코닝이 첨단산업인 나노재료 사업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.

삼성코닝은 LCD, PDP, 유기EL 등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재료인 ITO 나노 파우더 생산에 들어간

다고 10월9일 발표했다.

삼성코닝은 그동안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ITO(산화인듐주석) 타겟을 만들어왔지만 소재의 핵심재료인

파우더(분말)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왔다.

삼성코닝은 삼성종합기술원과의 공동연구로 세계 최고수준인 99.999%의 순도와 60-80나노미터(nm)의 입도

분포를 갖는 나노분말 생산기술을 개발했다.

이에 따라 10월9일 구미공장에서 송용로 사장과 손욱 삼성종합기술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간

생산량 100톤 규모의 ITO 나노파우더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.

삼성코닝은 ITO나노파우더의 자체 생산에 따라 삼성전자, 삼성SDI, LG필립스LCD 등 국내 평판 디스플레

이 메이커에 더욱 안정적으로 ITO 타겟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.

또 납기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07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

고 있다.

삼성코닝은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 현지 개발법인인 ANT를 통해 개발한 나노파우더 기술을 바탕으로 2001

년 반도체 웨이퍼 연마재용 세리아 나노파우더를 시험생산하며 본격적으로 나노사업에 뛰어들었다.

세계 나노시장은 2002년 3000억달러에서 2010년 8000억달러로 연평균 30%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

다.

ITO(Indium Tin Oxide) 나노 파우더는 평판 디스플레이에 산화인듐주석막을 코팅해 전도성과 투명성을 확

보해 주는 필수소재인 ITO타겟을 만드는 핵심재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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